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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 중동 정세 불안 등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수주기업 국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하 지원단)은  

6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상사

중재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리스크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수출 플러스 지원단 유법민 부단장을 비롯해 대한

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장승화 의장 

등 주요인사와 해외 수주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중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부터 계약 단계별 실무 전략, 

실제 분쟁 해결 사례까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장승화 의장이 ‘기업의 전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국제중재’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백윤재 변호사가 ‘실제 기업분쟁과 실무적 해결방안: 국제



중재의 활용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대한

상사중재원 엄영신 변호사는 ‘효율적인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단계의 

실무 전략’을 발표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협회 정지훈 연구위원이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향후 유망 분야 전망’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향후 진출 전략 

수립을 도왔다.

 유법민 수출 플러스 지원단 부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수주 환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민·관이 원팀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라며, “지원단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해외 수주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 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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